
3월 주요활동

브룩스 사령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브룩스사령관은 3월 23일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하였으며,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거룩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주한미군 패럴림픽 선수 지원 
브룩스사령관과 스티븐 페이튼 주임원사가 
워싱턴에서 방문한 미 대통령 대표단과 
함께 3월 9일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에 
참석했다. 커스틴 닐슨 미 국토안보부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으며,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마샤 리 켈리 트럼프대통령 
부보좌관, 존 바디스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함께 참석했다. 또한, 엘리자베스 막스하사가 
대표단 주빈으로 참석했으며, 막스하사는 
2016년 미 육군 상무단 (World Class 
Athlete Program) 일원으로서, 2016년 
패럴림픽 수영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3월 17일 성 패트릭 데이에 미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선수 네명이 캠프 
케이시를 방문해 장병들과 만나 격려하고 
사인회를 가졌다. 3월 9일~18일에 진행된 
이번 동계 패럴림픽대회에서 미국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매달 3개를 
획득했다. 선수단 중 마이클 스파이베이와 
지미 사이즈 미 해병대 예비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에 부상을 당했다.

2018 유럽연합 대표단 회의 
3월 21일 유럽연합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  
브룩스사령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번 사령부 
방문을 통해 대표단은 한반도의 정치환경과 
이것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군 장병들 ‘바탄 죽음의 행군’ 기념행사 
참가
3월 17일 주한미군 210화력여단과 2사단 및 
기타 부대 소속 장병들이 캠프 케이시에서 
개최된 ‘바탄 죽음의 행진’ 행사에 참가했다. 
동 행사는 1942년 태평양전쟁 당시 필리핀 
바탄 지역에서 필리핀군과 미군 약 6만~8
만명이 일본군 포로가 되어 수용소까지 
100km 이상을 행군해야 했던 혹독한 경험을 
기억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행군간 포로 약 500~6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주요 방문객 

사령부와 우리의 임무 및 부대원들에 대해 
알리고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을 큰 영광이다. 다음은 지난달 
사령부를 찾아 주신 고위급 방문객이다.
•	후안 파블로 로드리게즈, 주한 콜롬비아 대사 
•	헬가 슈미트, EU 대외관계청 (EEAS) 사무총장 
•	엘리자베스 워렌, 미 상원위원 (민주당-
메사추세츠)/상원 군사 위원회 

•	스티브 데인스, 미 상원위원 (공화당-몬타나)/ 
상원 세출 위원회/국토안보 및 정보 위원회 

•	데이비드 퍼듀, 미 상원위원 (공화당-조지아)/
상원 군사 위원회/상원 예산 위원회 

•	벤 새스, 미 상원위원 (공화당-네브래스카)/상원 
군사 위원회 

•	론 존슨, 미 상원위원 (공화당-미네소타)/상원 
외교 위원회 

•	프랭크 로비온도, 미 하원위원 (공화당-뉴저지)/
하원 군사 위원회 

•	릭 크로포드, 미 하원위원 (공화당-플로리다)/
하원 정보위원회 

•	임성남, 대한민국 외교부 1차관 
•	스콧 스위프트 해군대장,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 
•	제임스 홈즈 공군대장, 미 공군 전투 사령관 
•	브라이언 펜튼 육군중장, 미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	로랜스 니콜슨 해병대중장, 미 제3해병기동군 
사령관 

•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클 빌스 미8군 
사령관,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마이클 빌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 군목들 및 
장병들과 함께 3월 8일 고양시에서 열린 제50
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대통령도 참석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서 미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문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막 한 
고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동 기도회에는 한국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비롯한 수천명의 인원들이 
매년 참석하여 신앙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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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USFK.mil 담당자: 아만드 쿠치넬로 (Armand Cucciniello): armand.v.cucciniello.ctr@mail.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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